	[image: EMB00004e70326a]
	Date of Issue: MAR. 16, 2022 



	[image: EMB00004e70326a]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이메일
	kimmh@consumerinsight.kr

	문의
	김민화 연구위원
	연락처
	02) 6004-7643

	배포일
	2022년 3월 16일(수) 배포
	매수
	총 4매




	 
	여행숙소 고급화 바람…10명 중 3명 ‘이곳’에서 잔다
컨슈머인사이트, 2017~2021 국내여행 숙박 특성 조사
	 

	
	· 호텔, 호캉스 열풍에 코로나 겹쳐 ‘안전한 숙소’로 인기 
· 전체 여행비에서 차지하는 숙박비 비중 30%로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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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야영도 증가세…펜션∙콘도 등 다른 시설 이용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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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여행자 10명 중 3명이 호텔을 숙소로 이용했을 정도로 여행숙박 시장 고급화가가속되고 있다. 하루 평균 숙박비는 약 6만9000원으로 늘었고 전체 여행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다. 호텔은 2019년 펜션을 제치고 여행 숙소 1위가 된 후 급상승하며 독주체제를 굳혔다. 위생과 비대면이라는 코로나 시대 키워드가 여행숙박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다.
데이터융복합·비대면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매주 500명, 연간 2만6000명)'에서 지난 5년(2017년~2021년) 여행 소비자가 이용한 숙소 종류와 숙박비 추이를 비교해 여행숙박 시장 변화를 살펴봤다(해당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플랫폼 마켓C(www.bigdata-culture.kr)에서 공개되고 있다).

■ 호텔, 2019년 펜션 앞지르고 ‘대세’로 
△호텔은 2017년 이용 점유율 17.2%로 펜션(24.5%)에 크게 뒤졌으나 호캉스 붐에 힘입어 2019년 처음으로 펜션을 앞질렀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잠시 주춤하면서도 1위 자리를 지키더니 지난해에는 29.7%로 전년 대비 6.2%포인트 수직 상승해 대세를 장악했다[그림1].
코로나 전부터 불기 시작한 호캉스 열풍에 안전과 위생을 중시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코로나 시대 여행 트렌드가 더해지며 상승했다. 억제됐던 보복소비 심리도 한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4성급 이상 호텔 점유율은 16.4%로 전년보다 4.6%포인트 늘었기 때문이다. 
△캠핑·야영은 점유율(5.8%, 7위)이 높지 않지만 최근 2년 상승세가 눈에 띈다. 코로나 이전 점유율 3% 초반에서 지난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사람 많은 곳을 피해 한적한 자연에서 여가를 즐기는 ‘캠핑족’과 ‘차박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펜션(19.6%, 2위)의 인기는 한풀 꺾였다. 2017년 점유율 24.5%로 여행객 4명 중 1명이 이용할 정도였으나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20% 밑으로 떨어진 뒤 2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가족∙친구집(16.1% 3위)은 2017~2019년 17%대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20년 코로나 첫해 숙박업소 이용을 꺼리는 풍조에 힘입어 19.5%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오히려 2017년 이후 최저치인 16.1%로 떨어졌다. 그 밖에 △모텔∙여관(10.2%, 4위) △콘도(7,9%, 5위) △민박·게스트하우스(6.5%, 6위)는 최근 수년간 완만한 하락 또는 답보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호텔 이용과 숙박비 지출 상승률 거의 일치 
호텔 중심으로 여행숙박 시장이 고급화되다 보니 숙박비 지출도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해 여행 중 숙박비로 ‘10만원 이상’을 썼다고 응답한 여행자 비율은 29.6%로 전년(23.4%)보다 6.2%포인트 급팽창했다. 전년까지만 해도 ‘5만~7만원’이라는 응답자 비율(21.1%)과 엇비슷했으나 1년새 차이를 크게 벌리며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는 공교롭게도 앞에서 살펴본 호텔 이용(29.7%)의 전년대비 증가율(6.4%)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호텔 이용 증가가 숙박지출 상승을 주도하며 긴밀하게 연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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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아래 금액대인 ‘7만~10만원 미만’ 응답자(9.7%)도 증가 추세다. 10만원 이상과 합치면 거의 10명 중 4명(38.9%)이 7만원 이상을 하루 숙박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그 이하의 모든 금액대는 정체 또는 감소 추세다 [그림2].
금액으로 살펴보면 1박 당 숙박비용은 지난해 6만8900원으로 전년(6만2000원)보다 6900원 늘어났다. 2017년 이후 연간 1000~2000원 증가한 데 비하면 대폭 상승했다. 
전체 여행비에서 차지하는 숙박비 비율도 점점 커져 처음으로 30%에 도달했다. 2017년부터 4년간 27~28%에서 별 차이가 없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가장 큰 여행 지출항목인 식음료비(32%)와의 차이도 많이 좁혀졌다. 다른 지출 비중은 줄이더라도 여행의 큰 즐거움인 식도락과 청결하고 안전한 잠자리를 위한 씀씀이는 늘리고 있는 것이다[첨부].
호텔은 여행숙소의 여러 유형 중 가장 고급 시설이다. 다양한 시설과 편의성이라는 장점을 갖춰 이미 가장 많은 여행자가 선택하고 있다. 한 번 굳어진 취향은 낮추기 어려운 데다 시대와 사회환경의 변화와 맞아 떨어져 호텔의 위상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전체 여행시장과 소비지출 변화에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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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슈머인사이트는 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을 통해 자동차, 이동통신, 쇼핑/유통, 관광/여행,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00% 모바일 기반으로 전국민 표본 대표성을 가진 조사 플랫폼 '국대패널'을 론칭하고 조사업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연간 2만 6000명 조사)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에서 볼 수 있으며, 2017-2021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리포트 다운로드 받기)
---------------------------------------------------------------------------------------------------------------------
Copyright ⓒ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이 자료의 저작권은 컨슈머인사이트에 귀속되며 보도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r-more-Information

	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이홍인 컨슈머인사이트 대리
	leehi@consumerinsight.kr
	02)6004-7659



image3.png
[OZ2] 4| #H813E0] mis: o)

%‘i‘:ﬂ'ﬁl

574 58 598 620

296 €102HI0

204 Ss~7RtRlnfet
198
165 «43~5aKn[at
153 146 ¢ 2
147 19K o)t
- 11.8 93  «1~3qtAn|gt
7.8 O o= 9.3 «7~102k0Ojat
8.2 88 86
20174 20184 20194 20204 20214
‘000" Of2H01|A] =4t | X5 HIS-2 Of e =L
1) 18t % Er U HIZS T Ol I B =4I HIES BRI 2hifsio] LIE],
2) A

215 11,561, 20 11,786, 19 17,952, 18 13,653, 174 14,228





image4.png
[ ofli | =S HIS 1ok 0] rarer: )

2 0f3HH|
a1 205 219 2@ 2869 oamees
31 31 32 32 32 Alg2H|
i R W .. .
: i
]
| 7 o e
- . |
-------- J
10 9 7 9 9 2|
7 7 9 9 7 omsyesy
5 5 5 4 4 2IE
2074 20183 2019 2004 20214

Q X|'chOfRo] 2} o= 8 K| I8 OfiEd| SlyLpp
1) M| OfE B0l 2 H=E HIZS BISOR 2hs|o] Hbrel.
F2) MRl 211 11,5619, 201 11,786, 19 17,9528, 18 13,653, 17 14,228%




image1.png
Consumerlnsigh.l.




image2.png
[321]12017~2021 2LHO{SH SHIA|M 0|2 20| (m191.5

297 o="
4ESBEITUENL %)
238 23.5 2020 | 2021 @ Xlo|

118 164 | +4.6%p

SE
17.4

" ' 161 Adlaym
13.1

14.0 e . 12.7
111 . 9.9 .
o_—o—15’.8\0\01 02 pmeort

8.3 6.6 7 o
\ 6.1 6.0 BE 891:1;/41&5}%

3.5 3.2 4. 5.8 O 74%/0pA
A A 34 A R
15 © = e i 2, Agasay
1.5 1.4 1.7
20174 20184 20194 202044 20214
D2Ltop <« D20 » « SXY/EZ >

Q. Rl IO 2522 Offd R SsHIELIPF? SiLIRE HekB Al
1) M= 214 14,948, 2084 15,187, 194 17,952, 184 18,047, 174 18,510
%2) 4543 SIS S LHIEY

=
F3)7 et Sgse ekt




image5.png
Consumerln Sigh'l'




